행0742 Note

◆Cross check : 렘1913, 암0525-26

렘1913. 그리고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도벳의 곳과 같이 더럽혀지노니, 이는 그 지붕 위에서 그들이 하늘의 모든 군상(群像) (짜바: 사람의 집단,쌓아놓은 것, 집단,군대,전쟁,동료,큰 무리.집단,예배.군인들)에게 향을 피우고, 다른 신들에게 마시는 제물들을 부었던 모든 집들 때문이니라. 

암0525. 오 이스라엘의 집아, 너희가 광야에서 사십년 동안 희생제물(제바흐:도륙,동물의 육체,제사,희생물,헌물,제물)들과 헌물[민하:헌물,조공,특히 희생제물(보통 피없는 자원제),선물,봉헌물,소제]들을 내게 올렸느냐?

암0526.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몰렉(몰레크:암몬족속의 주요 신 몰렉,아이를 희생제물로 받는 우상)의 장막과①, 너희의 형상들 '기윤[키윤:상(像),우상,기윤]' 곧, 너희가 너희 자신들에게 만들었던 너희 신(神)의 별을② 가져갔느니라 (나사:들어올리다,받아들이다,전진하다,일어나다,취하다,초래하다,운반하다,가지고 가버리다,던지다,담고있다,떠받치다,싣다,획득하다,일으켜 세우다,세우다).

암0527.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다마스커스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불러일으킬 것이니라,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말하느니라. 



도벳(Topheth)

아하스와 므낫세를 포함하여 배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 기간 자녀 희생을 
행했던 예루살렘 밖의 장소. 

도벳은 힌놈 골짜기 동쪽 부분의 한 구역이었던 것 같다

유대인 주석가 다비드 킴히(1160년?-1235년?)는 도벳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,
 “그들이 몰렉을 위하여 자기 아들들을 [불]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장소의 이름. 그 장소의 이름은 도벳이었는데, 
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곳이 그렇게 불린 이유는 그들이 숭배 시간에 춤을 추고 탬버린[히브리어, 투핌]을 쳐서, 아버지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아들의 비명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,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로 인해 동요되어 그들의 손에서 
아들을 빼앗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. 
그리고 이 장소는 힌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속한 골짜기였기에, 
‘힌놈 골짜기’ 혹은 ‘힌놈의 아들 골짜기’라고 불렸다. ··· 

요시야 왕이 그곳을 숭배에 부적합하게 만들었다,
요시야는 그 장소를 더럽혀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. 시체들과 온갖 부정한 것을 그곳에 던져서, 몰렉을 위해 자기 아들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생각이 사람의 마음에 다시는 결코 떠오르지 않게 했다.”
